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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망가뜨린 코로나19
 컨슈머인사이트 ‘체감경제’ 조사 추이 비교

- ‘삶의 질’ 평가와 전망 모두 3월 들어 크게 악화
- 계층의식 하층・60대 이상・소상공인 전망이 가장 비관적 
- 비관적 전망으로 이동폭은 60대 이상 여성・저소득층・대구/경북・소상공인
- 개강 연기된 대학생은 유일하게 낙관적 전망으로 이동

코로나19 확산 이후 ‘삶의 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크게 부정적으로 변했다. 향후 6개월에 대한 전망을 가장 부정적으로 느끼는 집단은 △계층의식 하층 △60대 이상 △소상공인이었고, 비관적 방향으로의 이동 폭이 가장 큰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저소득층 △소상공인 △대구/경북 거주자였다.

[bookmark: _GoBack]소비자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19년 1월 시작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에서 매주 1000명에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난 6개월간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향후 6개월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지’를 긍정-부정으로 답하게 해 지수를 산출했다. 현황 평가지수와 미래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긍정적, 작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을 뜻한다. 

· ‘삶의 질’ 지수, 3월 들어 2주 연속 큰 폭 하락
지난 1년간 △현황 평가지수는 80중반 △미래 전망지수는 80후반으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고, 전망 보다는 현황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다[그림1]. 전망지수는 금년 1월 91.7, 2월 91.1로 전년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으나 3월 1주차(2월26일~3월2일) 86.9로 대폭 하락했고, 그 다음주에도 하락해(85.2) 2주간 무려 5.9포인트(p) 폭락을 기록했다. ‘삶의 질’이 극단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널리 퍼졌음을 보여준다.
지난 6개월간의 변화에 대한 평가도 2주간 크게 부정적으로 변했지만(86.5→82.7 ; 3.8p 하락) 미래 전망에 비하면 작았다. 소비자는 ‘삶의 질’이 현실적으로 크게 낮아졌다는 부정적 평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사로 잡혀 있다.


[그림1] ‘삶의 질’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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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이상 여성, 코로나19로 삶의 질 망가져
향후 6개월의 ‘삶의 질’ 전망을 중심으로 누가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누가 더 비관적으로 변했는지를 확인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는 했으나 이전과 큰 변화가 없던 2월과 그 이후(3월 2주차)를 중심으로 성・연령대・가구 소득수준・거주지역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비교 분석했다. 
3월2주차에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한 집단은 △계층의식 1분위(하위 20%)층으로 62.1이었으며, 그 다음은 △60대 여성 65.9 △60대 남성 71.1 △대구/경북 거주자 74.5 △소상공인 75.5 순이었다. 저소득층, 노령층,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이 ‘삶의 질’에 대해 가장 우울한 전망을 갖고 있었다. 반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20대 여성102.1, △계층의식 5분위(상위 20%) 101.3으로 두 집단만이 중립적 전망 ‘100’을 넘었다.

△60대 여성은 2월 이후 2주간 ‘삶의 질’ 전망이 -15.4p 하락하며 비관적 방향으로 가장 크게 이동했다. 그 다음은 △가구 월소득 200만원 이하(-14.0p) △대구/경북 거주자(-13.4p) △소상공인(-11.5p) △40대 여성(-10.9p) 순이었다.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 경제적 손실 위협이 큰 저소득 가구와 소상공인, 40대 이상인 여성은 더 낙담하고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게 됐다. 자녀의 학교 휴업과 가족원들의 외출 감소에서 비롯된 가사 부담의 증가와 개인시간의 상실은 40대 이상 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거의 유일하게 ‘삶의 질’이 향상된 집단이 있다. 학생이다(6.6p상승). 이 조사에서 학생은 20세 이상으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등이 포함된다. 개강이 미뤄지고, 통학의 부담이 없어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은 의외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위험과 제약이 주는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아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게 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특히 20대 여학생은 108.4로 2주간 13.2p가 올라 가장 긍정적이었다.
‘삶의 질’의 평가와 전망 지수는 지난 1년간 80중후반을 기록해 왔다. 지난 6개월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으며, 향후 6개월에 대해 낙관적이지 못했다. 여기에 덮친 코로나19는 ‘삶의 질’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노령층,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과 대구/경북 지역에 더 가혹하다. 모두가 어렵지만 낮아진 삶의 질로 특히 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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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결과는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기획해 2019년 1월 출범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매주 1000명(매달 4000~5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현황 평가와 ▲미래 전망에 대해 조사했다. 지수는 100보다 크면 긍정적 변화,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 변화가 우세함을 뜻한다. 지수의 상승은 긍정적 방향으로의 이동, 하락은 부정적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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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15
	[CI 소비자체감경제 20-02] 숨고르는 주택시장, 안정 보다는 과열 가능성 커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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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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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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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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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7
	경제통계 못 믿고, 언론사 여론조사 못 믿는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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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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